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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접작업 중 질식

재 해  개 요

● 2019년 11월 22일(금) 17:40경 지방도 확포장공사 가스배관 이설공사 현장에서 가스배관(직경 

500mm) 내부에 들어가 용접작업 하던 작업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이송, 치료

받던 중 2019년 12월 12일(목)에 사망함 

재 해 발 생  원 인 

● 곡관 용접 작업 시 배관 내부 용접 비드에 불량이 발생하여 배관 내부로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 용접 

비드를 확인하고 그라인딩 하는 작업을 안전·보건 조치없이 실시

● 부득이 배관 내부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배관 내부의 공기 상태를 측정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충분히 

환기 후 작업을 실시해야하나 측정 및 환기 미실시

●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유해·위험 방지 업무를 실시하고,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

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하나 미배치

● 비상시에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는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나 미비치

●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교육 미실시

재 해 예 방  대 책 

● 배관 용접 작업 시 내부 용접면 확인이 필요 할 경우 배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

대책 수립(예. 내시경 카메라 등) 

● 질식위험공간 파악 및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·시행

● 질식위험 공간에서 작업 시 안전·보건 조치

  - 작업 전 공기상태 측정, 작업 전·중 환기, 감시인 배치 등

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피용 기구 비치

●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등 실시

  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 
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


